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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대한민국 해군 차기호위함(FFX) 사업의 
구조적 제한사항을 진단하고, 차세대 호위함 플랫폼의 
발전 방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FFX 사업은 Batch-I~IV로 이어지는 
진화적 개발을 통해 해역함대 전력의 근간을 형성해 
왔으나, 배수량 ROC 경직성, 고속 요구사항과 제한된 
선체 크기 간의 상충, 연구개발 분류 관행 지속으로 인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 세계 주요 해군의 호위함 
대형화·다목적화 추세와 분산해양작전 개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① 5,000톤 이상 배수량 ROC 
재설정 하 표준 플랫폼 구축, ② 체계종합 중심 개선설계 
체계 전환, ③ 신속시범획득 제도와 K-방산 수출 연계를 
통한 선순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제언한다.

This study aimed to diagnos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Future Frigate eXperimental (FFX) program of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propose directions for 
next-generation frigate platform development and 
efficient acquisition strategies. The FFX program has 
formed the backbone of regional fleet combat power 
through evolutionary development across Batches 
I–IV; however, inefficiencies have accumulated owing 
to rigid displacement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constraints, tradeoffs between speed 
requirements and limited hull size, and the continued 
practice of R&D classification. Reflecting global trends 
toward larger, multimission frigates and the concept of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① establishing a standard platform 
under a redefined displacement ROC of 5,000 tons or 
more, ② transitioning to a system-integration-centered 
enhanced design framework, and ③ building a 
virtuous defense industry ecosystem by linking the 
rapid demonstration and acquisition system with 
K-Defense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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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해군은 1998년 차기호위함(FFX: future frigate ex-

perimental) 장기신규 전력소요 결정 이후 30여년에 걸쳐 울산급 
Batch-I(2,300톤), Batch-II(2,800톤), Batch-III·IV(3,200톤)로 
이어지는 진화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초계
함과 호위함을 단계적으로 대체한 신형 호위함이 현재 해역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2~3,000톤 수준의 배수량이 주요 ROC

(작전요구성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로 설정되어 왔
다. 이는 해군이 오늘날의 안보환경 변화에 뒤처지게 하는 치명적
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해군은 ‘다영역 통합해양작전’ 개념을 구현
하기 위해 첨단 센서·무장 등 신기술 반영과 무인전력 통합 소요를 
증대하고 있는데 , 현행 호위함 플랫폼의 확장성은 매우 제한적이
다. 반면 , 세계 주요 해군의 호위함은 현대 해양전 양상의 변화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5,000~10,000톤급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

현재 울산급 Batch-III 5,6번함이 건조 중이며 , Batch-IV 설계 종
료와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FFX 사업의 최종 단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 또한 , 차세대 호위함(FFX-II) 소요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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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 플랫폼 설계 철학과 사업추
진방식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적기이다 .

본 논문에서는 이하 2~3장에서 FFX 사업의 현 상
황과 세계적 추세를 분석하고 , 4~6장에서 호위함 플
랫폼 재해석 방향과 발전방안을 , 7장에서 결론을 제
시하였다 .

2. FFX 사업 현황과 구조적 제한사항

2.1 FFX 사업 추진 경과

FFX 사업은 노후화된 초계함(1,000톤급)과 호위
함(1,500톤급) 대체를 위해 해당 함정의 규모와 제한
적인 국방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2,300톤급으로 최초 
사업의 배수량 ROC가 결정되었다 . 울산급 Batch-I

은 스텔스 형상과 함께 기존 대비 현대화된 장비를 도
입하여 2013년 취역하였고 , Batch-II는 전투체계 성
능을 개선하고 , 함대공유도탄과 장거리대잠어뢰 등
을 수직발사체계(KVLS)에 탑재하였다. Batch-III는 
위상배열레이더가 포함된 복합센서마스트 등 전투
체계를 고도화하였으며 , 현재는 Batch-IV 사업의 설
계가 진행 중이다 .

Batch-I에서부터 Batch-IV 단계를 거치며 함정의 
전투능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나 , 확장폭이 제
한적인 선체의 물리적 한계 내에 성능을 압축하는 방
식이 누적되면서 운용 여유 중량과 복원력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다 . Table 1은 세계 주요 호위함과 FFX 

사업 batch별 배수량을 비교하여 이러한 문제를 시
각화한다 .

2.2 FFX 사업의 구조적 제한사항

FFX 사업의 구조적 제한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분
석된다 . 첫째 , 배수량 ROC의 경직성이다. 배수량을 
핵심 ROC로 설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는 진화
적 개발 과정에서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변경, 

추가탑재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여지를 근본적으
로 제한한다 . 그 결과 batch를 거듭할수록 부족한 설
계 여유를 개선하기 위한 유사한 노력들이 반복적으
로 투입되고 있다.

둘째 , 속력과 선체 크기 간의 상충(trade-off) 발생
이다 . 30노트 이상의 최고속력 요구조건은 함의 선형
을 고속에 최적화시킬 것을 강제하며 , 전폭 확대를 통
한 복원력·여유 공간 확장을 제약한다 . 조선공학적으
로 전폭이 증가할수록 동일 출력 대비 저항이 증가하
여 속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2].

셋째 , 사업 추진방식이 야기하는 제한사항이다 . 진
화적 개발을 이유로 후속 batch를 연구개발로 분류
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매 선도함마다 기술 검토와 각
종 위원회 심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10년에 달하
는 개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3. 세계 주요 해군의 호위함 발전 추세

3.1 대형화 및 다목적화

세계 주요 해군의 호위함들은 공통적으로 대형화·

다목적화 양상을 띠고 있다 . 이러한 흐름은 복합 위협 
대응능력 구비, 장기 원해작전 수행, 무인전력 통합 
운용 등 현대 다영역 해양작전으로의 근본적 환경 변
화를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

미국의 FFG(X) Constellation급(7,200톤), 프랑스 
FTI(4,500톤), 영국 Type 26(8,000톤), 독일 F126 

(10,000톤)은 수십 년의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배수
량의 약 10% 내외에 해당하는 충분한 여유 중량과 복
원력 마진(margin)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3].

특히 미국은 해군 호위함의 선체 공통화 방안을 검
토하여 해안경비대 함정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데 , 이
는 선체를 표준 플랫폼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개발 행
위 없이 탑재장비 교체를 통해 복수의 목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4].

Class Tons. Max Spd. Wt. Mar.

FFX Batch-Ⅰ(ROK) 2,300 30+ ≦3%

FFX Batch-Ⅱ(ROK) 2,800 30+ ≦5%

FFX Batch-Ⅲ(ROK) 3,200 30+ ≦1%

FFG(X/US) 7,200 26+ ≦10%

FDI(FR) 4,500 27 ≦10%

Type 26(UK) 8,000 26+ ≦10%

F126(GER) 10,000 26+ ≧10%

Table 1. Current specifications of FFX and comparison
with major global frigat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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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속력 요구도의 재정립

현대 해전에서 수상함 고속 능력의 전술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초
수평선(OTH) 작전이 일반화되고 , 주 타격 수단이 함
포에서 유도탄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 함정에 접근하
여 물리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 까닭이다 . 미 해군의 “분산해양작전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개념은 개별 함
정의 최대 속력보다는 무장 밀도 증대를 통한 기능의 
분산, 생존성 강화 , 무인전력과의 통합 운용을 중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최근 주요 국가 호위함의 최대 속력은 26~28노트 
수준이 일반적이며 , 30노트 이상을 요구하는 설계는 
드물다 . 이는 한국 FFX의 30노트 ROC가 현대적 맥
락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4. 차세대 호위함 플랫폼의 재해석

4.1 배수량 ROC 재설정 및 표준 플랫폼 적용

차세대 호위함 플랫폼 설계 시 최우선적으로 적용
할 사항은 배수량을 5,000톤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
이다. 이는 단순히 국제적 평균을 추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첫째, 복합 위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확
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둘째 , 진화적 개발 단계
에서 선체 중량·복원력 분석 대신 탑재 장비 개발 및 
체계통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획득 업무를 효율
화하기 위함이다 . 국내 조선 기술 수준과 방산 역량을 
고려할 때 3~4회의 batch 단계 적용 간 수렴될 추가
탑재 소요를 아우를 수 있는 5,000톤급 표준 플랫폼 
개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 이를 MASGA 등 수출
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범용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초
기 개발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4.2 ROC(속력) 완화를 통한 설계 여유 확보·활용

또한, 배수량 확대와 직결되는 최고속력을 현행 30

노트에서 26~27노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폭을 현재 수준 대비 확장하면 복원력과 여
유 중량을 대폭 확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작전 지속 
능력과 성능개량 여유를 가지게 된다. 또한, 속력 완화

를 통해 추진체계 중량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성능
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4.3 설계 여유를 활용한 플랫폼 설계

위에서 확보한 설계 여유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한국의 미래 해양 다영역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
공기(UAV)의 발진·회수 및 관련 지휘통제 등 무인전
력의 통합 운용을 위한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 . 관련 
개념은 이미 세계 주요 함정 설계 표준으로 자리를 잡
았으며 , 최근 전쟁에서 해양에서 투사된 무인전력이 
활용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둘째 , 위에서처럼 함정에 대한 동시다발적 위협에 
무인전력이 추가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에너지(레이저) 무기를 적용해야 한다 . 문제
는 폭발적인 순간전력이 요구되므로 발전기 출력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인데, 이때 , 함정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소요전력을 분담
할 수 있다 . 또한 , 발전기 고장시에 각종 체계를 상당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에 , 발전기 저부하 병
렬운전이 불필요하게 된다 . 따라서 수명주기 간 발전
기 성능 저하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셋째 , 인구절벽 시대의 열악한 생활 여건 때문에 함
정 근무를 회피하는 신세대 장병을 감안하여 승조원 
거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임무 기간 중 휴
대전화 사용이 불가하고, 개인 공간과 마땅한 편의시
설 없이 2~30여명이 하나의 침실 , 화장실을 사용해
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중량과 여
유 공간이 요구된다 . 따라서 5,000톤 이상 수준으로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여 중량·복원력·체적·전력 등의 
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차세대 플랫폼 설계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

5. 체계종합 중심 사업추진 방안

5.1 표준 플랫폼 기반 체계통합 역할 재정립

현행 FFX 사업은 후속 batch 사업에서 경하중량을 
10% 한도로 확장해가며 건조 가능성 검토 , 개념설계 , 

기본설계, 상세설계에 이르는 연구개발 기간 동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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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변경 검토 , 설계 여유 분석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
을 소비하고 있다 . 따라서 차기 호위함 사업 등에서 
설계 여유가 충분한 표준 플랫폼이 최초 사업에서 개
발된다면 이후 batch 사업에서는 선체를 그대로 활
용할 수 있게 된다 .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 외에도 NATO의 MEKO

(모듈형) 개념 또한 선체를 표준 규격으로 취급하고 
장비 조합을 달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는 두 가지 효과를 거
두고 있다[5]. 또한 , 전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적
의 장비 조합을 체계통합(system integrator)하는 
역할에 집중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5.2 획득 제도 개편 방향

최초 표준 플랫폼이 마련된 이후 후속 batch 사업
은 개선설계 및 양산으로 분류하여 선체에 투입되던 
노력을 탑재장비로 결집해야 한다. 이는 방위사업관
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연구개발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울산급 Batch-IV 사업에서는 기본설계 , 상세
설계를 ‘개선설계’ 절차로 통합하여 Batch-III 사업 
대비 약 36개월의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 기본설계 
시험평가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진입을 위한 방
위사업추진위원회, 계약 절차 등의 행정기간을 생략
했기 때문이다 . 단 , 앞서 분석한대로 두 번의 진화적 
개발을 거치면서 플랫폼상 성능이 압축되고 설계 여
유가 거의 소진된 까닭에 기본설계에 가까운 역량이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최초 표준 플랫폼 개
발 시 설계 여유를 충분하게 반영한다면 불필요한 자
원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최초 플랫폼 
개발 시 설계 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뒤를 잇는 
함정 사업에 있어 효과적 획득 추진을 위해 얼마나 중
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3 개선설계 중심의 진화적 개발 추진

위의 개선설계를 진화적 함정 개발에 적용하게 되
면 Batch-I 단계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확정된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여 Batch-II부터는 선체를 양산으
로 , 탑재장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로 이분

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선체의 구조 변경 없이 
탑재 장비의 신기술 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무인전력 통합 확대 등 전투 능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
추어 함정 건조를 진행하는 것이다 . 각 batch 단계 형
상의 기준이 되는 1번함은 존재하되, 상세설계가 필
요한 사업적 선도함 개념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신속
하게 사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6. 신속시범획득 및 K-방산 수출 연계 방안

6.1 개선설계를 통한 신기술 신속획득 구현

현재의 신속시범획득 제도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
을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이
나, 소규모·단기적 범위에 한해 시범적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반면 함정사업은 150여 종 이상의 탑
재장비가 통합되는 복합무기체계이므로 체계종합을 
수행하는 함 건조업체가 첨단 신기술을 제안하여 담
아낼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 된다.

개선설계 기간 중 통합사업관리팀(IPT), 소요군 , 

함 건조업체, 장비제작사 등이 체계공학(SE) 절차에 
따라 요구조건과 설계를 검토하여 이후 시운전 시 구
현된 성능을 확인하는 함 건조 사업 내에서 여러 가지 
신속시범획득 추진이 가능하다 . 표준 플랫폼의 설계 
여유 범위 내에서 함 건조업체는 풍부한 기술·장비 공
급망을 가동하여 경쟁사 대비 더욱 매력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신기술 검증·적용의 
장으로 발전시키게 되고, 이는 군의 신기술 수요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신조함정에서 검증이 완료된 신기술은 운용함정
에도 현존전력성능극대화 등과 같은 절차에 따라 빠

Article Amendment

방위사업관
리규정 
제92조의2
(개선설계에 
따른 후속함 
건조/신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92조에 따라 후속함 건조를 
실시할 때 부분적인 함형 개량(선체 성능 및 품질 
향상)과 탑재장비 변경을 위해 개선설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선설계 검토를 위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토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검토
2. 상세설계 및 후속함 건조계획 수립
3. 기본설계 시험평가

Table 2. Amendment to the defense acquisition man-
age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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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환류 반영됨으로써 해군 전투 능력을 전체적으
로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

6.2 K-방산 함정 수출 경쟁력 제고

최근 폴란드 , 호주, 이집트 등과의 대규모 수출 성
사로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K-방산의 위상이 점차 제
고되어 방산 4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 우
리 군함에 탑재되는 장비는 곧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
정받는 기회를 얻게 된다 . 함정 분야에서도 수출 가능
성이 무르익고 있는 바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적 수준으로 충분한 확장성을 
보유한 표준 플랫폼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그리고 현행 대비 신속한 개선설계를 통해 최첨단 기
술을 발빠르게 군에 인도함으로써 적용 실적을 갖춘
다면 해외 고객국의 최우선 구매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다 .

이때 함 건조업체와 탑재 장비 제작사가 개선설계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출 시 
패키지 수주 능력이 강화된다 . 체계통합 능력을 갖춘 
함 건조업체가 탑재 장비 업체들의 수출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해군의 전투능력 , 방산 생태계의 기술력과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모두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3 종합 발전방안

앞서 제시한 발전방안을 종합하면 ① 표준 플랫폼 
도입 및 배수량·속력 ROC 재설정을 통한 설계 전환 , 

② 획득 제도 개편을 통한 개선설계 중심의 진화적 
개발 추진, ③ 개선설계를 통한 신기술 신속 획득 메
커니즘 형성 , ④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방산 협력 
생태계 구축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이 방안들은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있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

7. 결론

본 연구를 통해 FFX 사업의 구조적 제한사항을 진
단하고 , 세계 주요 해군의 호위함 발전 추세를 반영한 
차세대 한국형 호위함 플랫폼의 재해석 방향과 효율
적 사업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10년에 달하는 함정 획득 기간과 극히 제한적인 설
계 여유에 얽매여 매번 유사한 개발을 반복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함정사
업 개선설계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살펴봤다.

현행 FFX 사업의 종료가 가시화되는 현 시점은 차
세대 호위함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 논의를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K-함정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나
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 본 연구의 제언이 향후 정
책 논의와 소요 기획의 출발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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